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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우주 출판사 대표 이규승입니다.
 
거울 사이트 운영진 명의로 아래와 같은 메일이 발송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.
 
---------------------
안녕하세요, 웹진 거울 운영편집진입니다.
 
온우주 출판사가 우리 필진이 대거 참여했던 '여성작가 SF 단편모음집(2018)'과 관련된 작가권리 보호와 계약사항
을 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신고되어 필진 여러분께 요주의 안내를 드립니다.
 
2018년에는 해당 출판사에서 발생한 출판지연 및 고료지연지급, 텀블벅과 관련한 고료 미지급으로 인해 한국과학
소설작가연대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.
 
필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온우주 출판사와의 계약에 각별히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다른 출판
사/플랫폼 등과 유사한 사례를 겪은 필진께서는 거울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안이 발
생한 즉시 운영편집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 
-웹진 거울 운영편집진 드림
---------------------
 
이에대한 거울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.
 
아래는 요청의 근거입니다.
 
1. 작가권리 보호와 계약사항을 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.
-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우주 출판사를 파렴치한 출판사로 모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
다.
 
2. 텀블벅과 관련한 고료 미지급으로...
- 언급된 '여성작가SF단편모음집'을 포함하여 그동안 모든 텀블벅 펀딩과 관련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.
-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'여성작가SF단편모음집' 참여작가이자 거울 회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입증될 문제입
니다.
 
 
24일 오후까지 공개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온우주 출판사는 메일의 내용을 포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
다.
 
이규승 드림.

 

 


